
민주주의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함으로 생길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이고, 

그것은 인간의 전적부패를 믿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정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 되면 약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것이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곧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에서 발췌(손봉호)

기독유권자 행동지침 
❶ 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한다.
❷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❸ 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❹ 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❺ 반드시 투표하며 주변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❻                                                                         
❼                                                                

애매~한 선거법 위반, 딱 정해드립니다잉~! 
안 지키면 쇠고랑 차는 거예요~!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교인이 출마했을 때 단순히 출마소식을 알리
는 건 괜찮습니다잉~
교인이 아닌 후보가 예배에 참석해도 단순히 
참석사실을 알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잉~
하지만 평소 관계가 없던 교회에 찾아가서 기
도, 간증, 발언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면 요거
선.거.법.위.반.입니다잉~
또한 출석하는 교회에 평소보다 많은 헌금을 
하거나, 평소 관계가 없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 받을 수 있어서 안 
하시게 좋아요잉~

평소 출석하는 교회에서 통상행위로서 선거
와 무관하게 기도나 간증을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평소 관계가 없던 교회에 찾아가서 기
도, 간증, 발언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면 선거
법 위반입니다.
또한 출석하는 교회에 평소보다 많은 헌금을 
하거나, 평소 관계가 없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 받을 수 있어서 하
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선거법 안내 및 불법선거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
기윤실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전국으로 퍼집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번지 세대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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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번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에서 함께 만들어보세요.



시작하기 / “나의 정치, 어떻게 해야 즐거워질까?”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FTA,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정치적 결정에 따
라 나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두 ‘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정치는 안녕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해봅시다.

상상하기 / What would Jeses do? 예수님이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고 우리는 그 선거운동원이 되었다고 상상해봅
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역과 한국사회를 향해 어떤 공약을 세우셨을까요?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알아보기 / 누가 출마했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
우리 지역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마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공약으로 내세
우고 있을까요? 홍보물이 있다면 펼쳐보고, 컴퓨터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선
거정보 사이트(epol.nec.go.kr)에 접속해보고, 스마트폰이 있다면 옆에 QR코
드를 스캔해보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봅시다.

행동하기 /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아모스 5장 24절)
자, 이제 ‘예수님의 공약’과 가장 일치하는 우리 지역구 후보는 누구인지 말해봅시다. 만약 아무
도 없다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봅시다. 기도는 필수이므로, 여기서는 꼭 몸으로 할 수 있는 구
체적인 행동을 찾아 실천해보세요. (4쪽에 있는 기독유권자 행동지침을 완성해 보세요.) 

기윤실과 IVP가 펴낸 기독시민 정치교본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 김선욱 외 8인 공저

명랑시민 정치교본 <닥치고 정치> 아시죠? 
기독시민 정치교본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도 있습니다. 
(똑똑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수록)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정치질서를 통해 사랑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열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1일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
다. 이 일에 잘 알지 못했고, 잘 알고자 하지 않았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전히 잘못된 선거문화가 있지 않은지 염려되는 이때에, 선거의 관리와 진행을 맡은 사람들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쓰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바라는 사람들이 당선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정치영역에
서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불법선거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공명선거운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고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8년 6.4 재보궐선거 당시 강원 고성군수는 무소속 황
종국, 윤승근 후보가 똑같은 득표수를 기록해 재검표 끝
에 황 후보가 한 표 차로 당선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
다. 이 일은 이후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
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한 표
가 당선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바른 투표를 부탁해요~!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앞세우면서 실상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
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잘 판단해보시고 투표합시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Pray)한 후, 
투표(Vote)에 참여해요~

밥상에서, 찻집에서, 소모임에서 
선거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4. 11 총선을 위한 
기도문

모두가 
바르게 투표하자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하시는 분 없으시죠?

2012년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유례없이 높아져 있는 지금, 그것을 바른 정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한 후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알림쪽지는 그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Talk, Pray, Vote 캠페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치가 들어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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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문은 참고만 하시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
의 고백으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